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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영숙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 during Higher Education on 
Employment

Youngsook Song
Baird University College,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학 재학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 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 재학  
근로 경험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졸자의 취업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학 재학  근로 경험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고,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졸자의 취업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결과, 첫째 근로 경험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  정규직 취업 분포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학 재학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취업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본 연구 결과, 인턴 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향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을 논의하면, 학 재학  인턴 경험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공과 직무 일치 비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직무역량을 시하는 능력 심 채용이 확 되도록 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 during higher education on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in employment and permanent employment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or internship.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xperience as
well as internship on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or permanent employment were investigated. The data came from 
the 2013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he study covered the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and permanent 
employment among the groups classified by work experience or internship. Intern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college 
graduates' permanent employme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for internship during 
higher education need to be enhanced. The match between employment and the field of study in college needs to
be increased. Interventions and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cy-based employment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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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년 실업률이 차 증가함에 따라 청년 취업 향상 방

안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70%가 넘는 높은 
학진학률이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졸자의 

실업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학 졸업생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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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세계로의 성공 인 이행은 학졸업생 자신은 물론 

학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요한 심의 상이다. 
학 졸업생이 장기 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진로발달을 해하여 직업에 한 포

부를 낮추고, 무능력자로 상처를 받는 소외 상이 일어

날 수 있다. 학 차원에서는 학 교육의 효과성과 책무
성 제고와 더불어 기업  사회의 요구를 반 하는 학 

교육과정으로의 변화에 한 거세진 요구를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졸자의 실업률 증가는 양질의 인 자원

을 낭비시켜 국가 발 을 도태시키고, 사회통합을 해
시킨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취업 련 문제나 혹은 이에 향을 주는 

변인에 한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
는 성별, 공 등과 같은 개인 특성[2, 3, 4, 5, 6]에 
을 맞춘 연구들이 부분이다. 한 학 재학  근로 

경험이 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한 

몇 몇 연구[7, 8, 9, 10, 11]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근로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들이 상이하

고, 학 졸업 후 성공 으로 취업을 하는데 있어 학 

재학  학생들의 근로 경험의 유형  특성에 따라 

졸자의 취업  정규직 취업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한 연구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 재학  인턴 경험과 근로 경

험의 공일치도에 따라 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 졸
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 재학 
 근로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재학  
근로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  정규직 

취업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학 재학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  정규직 

취업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학 재학  인
턴 경험은 취업  정규직 취업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 넷째, 학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는 취업  정
규직 취업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학 재학  학생들의 근로 경험이 취업에 어떤 향

을 주는지에 한 실증 인 분석은 학교육과정에서 학

생들의 진로  취업 역량 강화를 하여 근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고, 근로 경험을 한 어떤 제도  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생 근로 경험이 취업에 주는 영향 관

련 이론

학생 근로 경험이 취업에 주는 향에 한 이론으

로 인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신호이론
(signaling theory), 학력주의사회론(credentialism)을 살
펴볼 수 있다[9, 11, 12]. 인 자본이론에서는 고등교육

에 의해 축 된 지식, 기술  정보가 학생의 노동생산
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졸자의 고용가능성을 높
이며, 더 높은 수 의 임 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9, 
11]. 인 자본이론 에서 학 재학  근로 경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9]. 학 재학  근로 

경험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미래 
직업을 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는데 기여한다고 정 으로 보는 측면이 있으나, 오히
려 학업시간을 빼앗아 고등교육 학업성과를 해한다고 

부정 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신호이론에서는 교육수
이 졸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신호이론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정보의 비 칭에 

의해 졸자의 노동생산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졸자들이 제공하는 신호에 의존하여 채용을 결정한다

는 것이다[9, 11, 12]. 학력  역량에 한 신호를 비롯
하여 개인  특성으로 사회  배경, 외모, 추천서 등이 
고용주들에게 노동생산성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학 재학  근로 경험 역시 신호가 될 수 있는데, 특히 
공 련 근로 경험은 취업에 정 인 향을 주는 신

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1]. 학력주의사회론은 고용
주들이 채용을 결정하거나 임  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졸자의 학력이 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11]. 
졸자가 받은 학교교육  졸업장이 직업과 하게 연

계되어 있는지, 즉 직무와 일치한 해당 공의 졸업장을 
소유한 것이 고용주들에게 가장 요하게 고려된다는 것

이다. 이에 사회  배경, 성별 등 일종의 개인  특성은 

졸자 취업시 별다른 향을 주지 않으며, 학 재학  
근로경험이나 근로 경험의 유형 역시 노동시장으로의 이

행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2 선행연구 분석

학 재학  근로 경험이 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은 연구마다 상이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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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Gender
Male 9,528(52.5)

Female 8,632(47.5)

Field of Study

Humanities 2,087(11.5)

Society 3,524(19.4)

Education 1,513(8.3)

Engineering 4,986(27.5)

Natural Science 2,290(12.6)

Medical Science 1,151(6.3)

Art and Sports 2,609(14.4)

Institution Type
-Ownership

National 3,573(19.7)

Public 171(0.9)

Private 14,412(79.4)

Other 4(0.0)

있다. 학 재학  근로 경험이 졸자의 취업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 재학  
근로 경험이 졸자의 취업 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임

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다[10, 13, 
14, 15]. 이들 연구들에서는 학 재학 의 근로 경험이 
직업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직업 장에서 겪는 여
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지식의 

증가  직무 역량의 향상을 가져와 노동시장으로의 성

공  이행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학 재
학  근로 경험이 졸자의 취업에 부정 인 향을 끼

치거나 별다른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

[3, 4]. 이들 연구들은 재학  근로 경험이 근로 활동으
로 인해 학업성과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으로의 성공  

이행 가능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 과 련하여 보다 세부 으로 근로 경

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한 연구  근로 경험 유형 

혹은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8]는 근로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취업 분포의 차이에 하
여 분석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 경험 유형 혹은 근
로 경험의 공일치도에 따른 취업의 향을 분석한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11, 16, 17]. [11]는 학생 근로 경
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 는데, 학 진학  공 
련되지 않은 근로 경험, 학 재학  공 련되지 

않은 근로 경험, 학 재학  공 련 근로 경험, 조
교, 의무 인 공 련 인턴십으로 구분하고 근로 경험 

유형별 구직기간, 직업 계층, 임 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를 분석하 다. [11]는 공 련된 자발 인 근로 경험

은 졸자의 취업에 정 인 향을 끼치나, 공 련
되지 않은 근로 경험이나 의무 인 공 련 근로 경험

은 취업에 아무런 향을 끼치지 않거나 부정 인 향

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17]은 재학  근
로 경험의 유형을 생계형, 용돈벌이형, 직업탐색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따른 졸자 취업의 향을 분석
하 다. 연구결과, 생계형이나 용돈벌이형 근로 경험은 
취업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탐색형 근로 경험은 취업  취업의 지속 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근로 경험 유형에

서 인턴십이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수행되

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한데, 인턴십이 
취업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6, 18]도 있고,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19]. 한편, [9]는 재학  
근로 경험의 공 일치에 따른 월 평균임 과 직무불일

치의 향을 분석하 는데, 공과 일치한 근로 경험만 

있는 경우가 공과 일치하지 않은 근로 경험만 있는 경

우보다 임 이 높고, 직무불일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 재학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에 따라 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기 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3년도 자료를 분석하 다. 졸자 직업이

동 경로조사는 청년 실업 해소, 특히 최근 악화되고 있는 
졸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 수립을 목 으

로 2006년도부터 수집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실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졸자 코호트 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개인
신상정보  가계배경 등을 포함한다[20]. 2013년도 자
료는 2-3년제, 4년제, 교육  졸자 총 18,160명이 참여
하 다.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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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Type
-Year 

2 Year 5,395(29.7)

4 Year 12,325(67.9)

University of 
Education

440(2.4)

Institution Area

Seoul 4,075(22.4)

Kyunggi 4,711(25.9)

Chungcung 2,904(16.0)

Youngnam 4,299(23.7)

Honam 2,171(12.0)

All 18,160(100.0)

3.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2.0 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된 자
료를 본 연구의 목   문제에 맞게 분석하 다. 먼  

학 재학  근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

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취업  정규직 취업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다. 
마찬가지로 학 재학  인턴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취업  정규직 취업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학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 일치 정도가 졸자의 취업  정규직 취업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측
하는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취업과 정규직 취업은 1로, 미취업과 비정규직 
취업은 모두 0으로 구분하 다. 독립변수인 인턴 경험은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 지 않은 경우는 0으로 구
분하 고, 재학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는 5  리커

드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공에 일치하는 것으로 분

석하 다.    

4. 연구 결과

4.1 집단 간 차이 분석

학 재학  근로 경험 유무와 인턴 경험 유무에 따

른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기 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다. 
학 재학  근로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과 정규

직 취업 분포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 경험 유무에 따

른 집단 간 취업 분포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 경험이 있는 빈도는 10,664명
(58.7%), 근로 경험이 없는 빈도는 7,496명(41.3%)로 나
타났다. 근로 경험이 있고 취업을 한 경우는 체의 

41.7%인 7,576명으로 나타났고, 근로 경험이 없고, 미취
업상태인 비율은 체의 13.3%인 2,410명으로 나타났
다. 근로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정규직 취업 분포 차
이 역시 유의수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근로 경험이 있고 정규직 취업을 한 경우는 
체의 31.9%인 5,800명으로 나타났고, 근로 경험이 없
고 비정규직인 비율은 체의 20.6%인 3,736명으로 나
타났다.  

Table 2. Difference in Employment and Permanent 
Employment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Spec.
Work Experience 

 /p
Yes No

Employment 
Yes 7,576(41.7) 5,086(28.0) 21.263***

/.000No 3,088(17.0) 2,410(13.3)

Permanent 
employment  

Yes 5,800(31.9) 3,760(20.7) 31.571***
/.000No 4,864(26.8) 3,736(20.6)

All 10,664(58.7) 7,496(41.3)

***p<.001

학 재학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턴 경험이 있는 
빈도는 579명(3.2%)로 나타났고, 인턴 경험이 없는 빈도
는 17,581명(96.8%)로 나타났다.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 분포 차이는 유의확률값이 0.44(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경험이 있고 
취업을 한 경우는 체의 2.3%인 426명으로 나타났고, 
인턴 경험이 없고 취업을 한 경우는 체의 67.4%인 
12,236명으로 나타났다.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정규직 
취업 분포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값은 9.901, 유의확률 값
이 .002(p<.01)로 통계 으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인턴 경험이 있고 정규직 취업

을 한 경우는 체의 1.9%인 342명으로 나타났고, 인턴 
경험이 없고 정규직인 비율은 체의 50.8%인 9,218명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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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Employment and Permanent 
Employment according to Internship

Spec.
Internship  

 /p
Yes No

Employment 
Yes 426(2.3) 12,236(67.4) 4.200*

/.044No 153(0.8) 5,345(29.4)

Permanent 
employment   

Yes 342(1.9) 9,218(50.8) 9.901**
/.002No 237(1.3) 8,386(46.1)

All 579(3.2) 17,581(96.8)

 *p<.05, **p<.01

4.2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 재학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 일치 정

도에 따른 취업과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인
턴 경험과 재학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취업에 미

치는 향 분석 결과, 유의확률 값이 모두 .05 이상으로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 일치 정도는 취업에 유의

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 of Internship and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xperience on 
Employment

Variables B S.E. Wald p Exp(B)

Internship .025 .017 2.262 .133 1.026

The Relatedness of Work 
Experience  and 

Employment
.115 .098 1.393 .238 1.122

Constants .835 .043 380.742 .000 2.305

인턴 경험과 재학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정규

직 취업에 미치는 향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턴 경험은 유의확률 값이 .023
으로 유의수  .05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직 취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 값을 
기 으로 인턴경험이 1 변할 때, 정규직 취업으로 갈 확
률이 1.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턴 경험은 정규
직 취업에 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 
경험의 공 일치 정도는 정규직 취업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 of Internship and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xperience on 
Permanent Employment

Variables B S.E. Wald p Exp(B)

Internship .003 .015  .048 .826 1.003

The Relatedness of Work 
Experience  and 

Employment
.199 .088 5.172 .023 1.220

Constants .158 .039 16.307 .000 1.171

*p<.05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 재학  근로 경험  인턴 경험 유무

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취업 분포에서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졸자의 취업  정규직 취업 여부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 근로 경험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

분된 집단 간 취업  정규직 취업 분포에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학  근
로 경험 유무별 첫 일자리 취업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8]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고 
하겠다. 학 재학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공일치
도가 취업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본 연

구 결과, 인턴 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향만이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는 인턴 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정 인 향을 다는 

[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일치
도가 취업  정규직 취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공과 련된 근로 경

험이 졸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정 인 향을 

다는 선행연구들[9, 11, 17]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졸자의 취업 특히 정규직 

취업에 한 시사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턴 
경험이 졸자의 정규직 취업에 정 인 향을 끼친다

는 에서 학 재학  인턴 경험이 활성화되도록 정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턴십은 단순히 장 
체험 학습을 넘어서 경력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환되

는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인턴십을 통해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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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합리 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성공 인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을 경험하며, 고용주는 면 한 평가에 기반

을 둔 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정부, 학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력하여 인턴십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졸자 실업의 증가와 취업의 질 하 
상 속에서 학들은 재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  취업

의 질 제고를 하여 재학생 인턴십 참여를 독려하는 제

도와 환경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둘째, 학 재학  근

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졸자의 취업  정규직 취업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

과는 졸자의 공-직무불일치 비율이 50%를 넘는 오
늘날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21]. 졸업 
후 공과 련된 취업을 하지 않는 비율이 차 증가하

는 상황에서 공 련 근로 경험은 취업  정규직 취

업에 아무런 향을 끼치는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는 해당 직무역량을 시하는 능력 심 채용보다는 학벌

이나 졸업장이 요시되는 학력 심 채용이 여 히 만

연한 상황을 반 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공과 직
무 일치 비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직무를 성공 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시하는 능력 심 채용

이 확 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사회  인식의 변화

를 지속 으로 꾀하고, 련 제도와 정책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한 학 재학  공 련 근로 경험이 졸업 
후 성공 인 노동시장의 이행에 정 인 향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 이고 효과 인 산학연계 정책의 수립

과 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졸자의 취업은 사회  차원의 취업 련 거시  변

인 를 들면 GDP, 인구추계 등과도 연 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개인  차원에서 인턴 경험  근로 경험의 

공일치도가 취업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는 제한 을 갖는다. 그러므로 졸자 취업 
련 향후 연구는 개인  차원의 미시  변인들과 사회  

차원의 거시  변인들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한 본 연구는 양  근 방법을 활용하여 졸자의 취업 

련 분석을 실시하 는데, 다양한 근로 경험의 유형과 
특성을 보다 면 히 살펴보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하겠

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양  근 방법과 함께 질  

근 방법을 사용하여 졸자의 근로 경험과 취업에 한 

양  측면뿐만 아니라 질  측면도 살펴보는 심층 분석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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